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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 2018�01�22�오후�8�25

�이용자�변화�읽은�정책�서비스�펼쳐야�

100년�역사를�지켜온�인천의�공공도서관이�앞으로�다가올�미래에도�그�명맥을�이어가려면�새로운�변화에�맞춘�다양한�변신이�필요하다

는�견해가�나오고�있다�

22일�인천시에�따르면�오는�2022년�인천�공공도서관�100주년을�기념해�도서관�이용자�편의를�고려한�다양한�사업을�진행하고�있다�

지역대표도서관인�미추홀도서관은�장애인�임산부�다문화�가정�등을�위한�무료택배�대출서비스를�비롯해�지역�환경적�요인으로�도서관

을�이용하기�어려운�기관이나�단체에�자료를�일정기간�무료로�빌려주는�책�나들이�순회문고��사업�등을�추진�중이다�

그러나�전문가들은�현재보다�좀�더�넓은�범위에서�이용자의�수요를�고려한�공공도서관�정책과�서비스가�나와야�한다고�지적한다��특히

날로�발전하는�매체에�따라�변화하는�이용자�수요를�읽어내는�게�가장�중요하다고�공통적인�목소리를�내고�있다�

박종도�인천대학교�문헌정보학과�교수는�우선�앞으로의�공공도서관이�이용자�중심의�형태로�나아갈�것으로�전망했다��또�단순하게�텍

스트�자료만�제공했던�성격에서�벗어나�복합적인�공간으로�도서관을�재구성하는�논의가�필요하다고�주장했다�

박�교수는��기존의�도서관이�자료를�찾아볼�수�있는�개념이었다면��앞으로는�지식과�정보를�찾는�형태로�변화할�것�이라며��텍스트�자

료가�아니라��오감을�모두�이용해�얻을�수�있는�정보의�결집�장소가�바로�미래의�도서관�이라고�설명했다�

이어��그동안�도서관은�텍스트�자료를�읽고�받아들일�수�있도록�조용한�공간으로�한정됐지만��멀티미디어�시대에�들어서면서�다양한�형

태의�정보를�구할�수�있는�장소로�변화하고�있다�며��이를�위한�복합적인�공간으로�도서관을�재구성하는�등의�논의와�정책이�마련돼야

한다�고�덧붙였다�

김기영�연세대학교�문헌정보학과�교수는�공공도서관이�지역성을�강화할�수�있는�서비스�개발이�필요하다고�주장했다�

김�교수는��공공도서관을�포함한�모든�사회�구성�요소들은�4차�산업혁명에�대비해�나아가야�한다�며��그동안�도서관은�자료가�있는�곳

으로�인식됐고�색인�등�자료�분류에만�많은�신경을�썼던�게�사실이지만��앞으로는�이용자를�대상으로�하는�도서관�서비스와�사서의�전

문성이�이뤄져야�한다�고�강조했다�

이어��일각에서는�인터넷이�발달하면�도서관이�없어진다고�주장했던�이들도�있지만��지금까지�도서관이�남아있다는�것은�인터넷�서비

스와�도서관�서비스가�서로�다르다는�것을�보여주는�결과�라며��인터넷이�글로벌�서비스라면��도서관은�로컬�서비스가�될�수�있기에�지

역성을�강화하면서�이를�기대하는�이용자에게�만족을�주는�방향으로�나아가야�한다�고�말했다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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